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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의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하 키아프)이 25주년을 
맞았다. 올해 행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A&B-
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키아프는 공간 연출과 브랜드 전략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관람 경험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였다. 가장 큰 
변화는 외부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체제를 처음 도입했다는 점이다. 
패션과 공연, 전시를 넘나들며 공간 연출 능력을 인정받아온 
디자이너 정구호가 페어의 브랜딩과 공간 디자인, 특별전 기획을 
총괄한다. 부스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 동선을 새롭게 
구성하고, 페어장 전체를 하나의 기획전처럼 설계했다.

이유진 <Inside the Circle> 캔버스에 유채, 오일 파스텔 40×30cm 

2025 키아프 서울 2026 우손갤러리 출품작

참여 갤러리 구성도 눈에 띈다. 갤러리현대 가나아트 
아라리오갤러리 학고재 조현화랑 우손갤러리 등 한국 
미술시장을 대표하는 화랑들이 대거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화이트스톤갤러리, 미국의 아트오브더월드갤러리, 독일 
콘펠트갤러리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 온 갤러리들이 
서울을 찾는다. 키아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해외 
화랑들도 건재하다. 도쿄의 갤러리츠바키는 17번째 참가를 
이어가며, 갤러리츠뷔센 역시 13회째 키아프를 찾는다. 여기에 
뉴욕의 니노미에갤러리, 제이콥아서갤러리, 런던의 JD말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안나노바갤러리 등 해외 갤러리 15곳이 
처음 합류해 페어의 국제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힌다. 국내에서는 
갤러리헤세드, 헤드비갤러리, 카린, 호리아트스페이스, 씨디에이 
등 실험적인 기획으로 주목받아 온 신생 화랑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려 젊은 작가 발굴에 힘을 보탠다. 

키아프 대표 실험 플랫폼으로 성장한 ‘플러스’ 섹션도 한층 
존재감을 키운다. 신생 갤러리와 새로운 작업을 소개하기 위해 
출범했던 이 섹션은 이제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역시 국내외 19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아줄레주갤러리, 갤러리헤세드, 씨디에이, 
카린 등이 참여하며, 해외에서는 츠타야북스와 YOD도쿄, V&E-
아트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갤러리들이 
합류한다. 회화, 디자인, 출판 등을 아우르는 형식을 선보일 
예정. 한편 갤러리마다 단 한 명의 작가에게 부스를 할애해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솔로 부스’ 역시 관람객의 기대를 
모은다. 올해는 국내외 15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김남표 김서울 권훈칠 곽남신 심철웅 차혜림 등이 선정됐으며, 
해외에서는 크리스털 조각으로 주목받는 댄 라이프, 노르웨이 
화가 헨리크 울달렌, 러시아 작가 일리아 페도토프-페도로프 등이 
참여한다. 한 작가의 조형 언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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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프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작가 지원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도 이목을 끈다. 올해는 10년 이상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세미파이널리스트 10인을 선정했다. 생태와 돌봄의 미학을 
설치작업으로 풀어내는 고사리, ‘목탄 풍경화가’ 이재삼, 먹으로 
부재와 기억을 탐구하는 이채영, 동양화를 재해석해 고향 여주를 
담아내는 임노식, 무의식의 세계를 동화적인 풍경으로 그려온 
임현정을 비롯해 조경재, 지근욱, 매튜 스톤, 자비 솔라, 유이 
스즈키가 이름을 올렸다. 회화, 설치, 사진, 조각 등을 넘나드는 
이들은 동시대미술이 다루는 환경, 기술, 물성, 정체성 등 주요 
담론을 각자의 시각 언어로 풀어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키아프는 올해도 서울아트위크와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행사 기간에는 리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송은, 
스페이스K 등 주요 미술기관이 대형 전시를 이어가며, 한남나잇, 
청담나잇, 삼청나잇 등 로컬 연계 프로그램이 연이어 열린다. 또한 
키아프와 프리즈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운영하고, 
일반 티켓도 시간대별로 구분해 관람객 분산과 편의성을 높였다. 
3년 연속 리드 파트너로 참여하는 KB금융그룹은 프라이빗 
도슨트와 VIP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한편, 포스트 단색화를 
대표하는 김택상과 협업 전시를 마련해 기업 후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자비 솔라 <Baptism>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2026 오페라갤러리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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